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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인민들에게서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을 보실 때마다, 인민에게 안겨줄 창조물을 대하실 

때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평가는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 

몇해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궤도전차의 

시운전길에 몸소 오르시였다. 

이날 궤도전차의 고르로운 동음을 한참동안이나 가늠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궤도전차를 잘 만들었다고, 보람이 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하던 한 일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도안대로 만들었기때문에 잘 만들수 있었다고 말씀올리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궤도전차를 만든것은 우리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피타는 노력으로 새형의 궤도전차를 잘 만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그러시면서 새형의 궤도전차에 대한 평가는 자신에게서 

받으려고 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좋다고 하면 좋은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는것, 인민의 감정과 

요구를 떠나서는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해도 무의미하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깨우쳐주신 일군들모두가 한생토록 간직하여야 할 

삶의 좌우명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로 여기고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해나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